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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강 file no.1 생략

7-2강 file no.2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7주 2회차 강의,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과 기능주의 심리학에 대해

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 2회차 학습 목차를 보시면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에 대하여 그의 이론의 세부와  

공헌,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종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기능주의 심리학과 관련하

여서 기능주의 심리학이 일어난 19세기 말 20세기 미국의 여러 가지 배경들, 그 다음에 기

능주의 심리학이 발전하게 된 전말. 그 다음에 미국 심리학이 드디어 의식을 버리고 변화하

기 시작한 것. 그리고 기능주의 종합 정리의 순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강 file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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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7주 2회차 강의의 학습 목표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구체적 이론 내용

을 파악하고 미국에서 기능주의적 심리학이 형성되게 된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고, 기능주의 

심리학의 대표적 학자들의 면면과 그들의 주장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능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배태되었는가를 이해하고, 기능주의 심리학과 

분트 심리학의 주요 차이를 파악합니다.

7-2강 file no.4

4. 윌리엄 제임스 4:  심리학 이론 세부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7주 1회차에 이어서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에 대하

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1회차에서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을 소개하였다

면, 여기서는 먼저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의 세부와 그의 이론적 공헌을 다루겠습니다. 실용

주의 철학(pragmatism)을 이끌었던 철학자로서의 그의 역할과 주장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

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1: 의식]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의 첫 번째는 심리학적 주제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제임스는 심리

학의 핵심 주제를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껴진 의식 경험의 흐름을 심리학의 핵심 주제로 보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의식을 분트나 티치너처럼 의식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것을 

‘심리학자들의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마음 내용의 복합 내용을 분석해서 요소로 분석하고 

마치 그 요소가 거기 원래부터 항상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의 본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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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는 분트나 티치너 식의 생각은, ‘심리학자들의 오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

식의 내용보다는 기능(function), 즉 의식이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의식의 기본 기능

은 유기체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각가가 돌로 조각하듯이 

의식이 환경자극에 작용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에게서

는 의식의 작용, 기능, 과정 등에 학문적 초점이 주어졌지 의식 내용 요소에 초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7-2강 file no.5

  그에 의하면, 의식은 유기체에게 흥미, 목표를 부여하는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

는 행위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냥 수동적인 요소의 결합이 아니라 능동적인 목

표 달성 행위,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마음의 생리적 기초 측면을 인정하며, 뇌

가 인간의 심적 작용을 수행하는 조건이고, 기계론적 생리학적 입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마음의 측면의 양면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의식을 주의, 의지와 관련지어서 보면, 제임스에 의하면 의식의 흐름은 여러 특질을 지닌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 (Personal한 것), 두 번째는 ‘Constant 

Flux’, 즉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속성, 즉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식은 항상 선택적이다(constantly selective)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은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어떤 한 순간의 의식은 항상 일

부분에만 주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ransitive states'로, 그러니까 

변화하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결된 상태보다도 변화하는 과정이 중

요하다는 것입니다. 

7-2강 file no.6

7-2강 file no.7

7-2강 file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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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2: 정서(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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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가 다룬 심리학의 세부 주제의 두 번째 주제는 정서를 들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정서란 특징적인 신체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1) 확실한 생리

적 부산물을 수반하지 않는 심리과정과, (2) 직접적으로 쉽게 관찰가능하고 변화가 발생하

는 심리과정을 구분했으며, 신체적 활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정서이론

은 후에 네델란드 심리학자 랑게(Carl Lange)라는 다른 학자의 이론과 합쳐져서 

‘James-Lange 정서이론'이라고 불려졌습니다.1)

7-2강 file no.9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정서적 체험은, 신체적 변화가 먼저 오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지각(인지)해서, 그 결과로 특정한 정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서워

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 보니까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7-2강 file no.10

1) 윌리엄 제임스와 네델란드의 심리학자 칼 랑게는 이와 같은 정서 이론에 서로의 영향 없이 각기 독자적으로  

도달하였고, 제임스는 정서를 “the feeling of bodily changes which follow the perception of an exciting 

event,”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정서에 대한 논의를 도외시하였던 유럽의 합리론 전통과는 달리, 정

서에 대한 심리적 과정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심리학적 정서이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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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여 [제임스- 랑게의 정서] 이론을 보면, 먼저 정서 유발 자극이 제

시되면, 그 것에 대해서 신체 생리적 반응이 나오고, 그런 신체 생리적 반응의 결과로 정서

가 생성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7-2강 file no.11

  부연하여 더 설명하자면, 이 이론에 의하면 호랑이를 보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심리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극을 보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인식하면서 정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정서의 논의에 생리적 

결정론을 도입해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지각이(인지가) 선행되어서 정서가 일어난다는, 

즉 정서 반응에서 신체적 움직임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그런 신체적 움직임의 되먹임

(feedback) 또는 그 것에 대한 인식이 정서를 가져온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7-2강 file no.12

 제임스는 정서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며, 인간의 정서는 진화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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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근육 활동이 정서를 일으키기도 하며 또한 억제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정서가 일어남에

서의 근육활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후에 심리학자 P. Ekman이나 C. Izard 등의 연구에서 

정서 상태에서의 안면근육운동이 결정하는 안면 표정이나 또는 정서 유발 시에 일어나는 내

장 반응 등이 언급되는데, 이는 제임스의 정서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7-2강 file no.13

  ‘제임스-랑게 정서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그 후에 나왔는데, 비판론을 전개한 캐

논(Walter Cannon)의 정서 이론은(이것은 하버드대 교수였던 캐논과 그의 제자 Philip 

Bard의 생각이 연결되어 Cannon-Bard 이론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장 반응은 정서보다 느

리다 라든지, 같은 내장 반응이 서로 다른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든지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신체적 반응이 정서를 결정한다‘고 보는 제임스의 입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서가 다르면 다른 내장반응과 연관이 있다든지, 사고로 인하여 척추가 절단되어서 

내장 반응 신호가 전달이 안 되면 정서 반응이 크게 약화된다든지 하는 연구 결과들은 제임

스의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2강 file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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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우리는 ‘상황을 지각하고 정서를 일으키고 그것에 따라서 신체적 변화가 온

다.’ 라고 보는데 ‘제임스-랑게’의 이론은 반대로, 상황을 지각하고 신체적으로 운동 반응이

나 내장 반응에 이르고 그런 신체적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이 정서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입니다. 한편 캐논 등의 입장은 첫째로 위험한 자극이라든지 정서를 유발 시키는 자극을 지

각하면 그 것이 시상하부로 가서 바로 정서적 느낌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든지 신체적 변화

로 가든지 두 경로로 거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임스-랑게]의 이론과 [캐논-바드] 

이론의 차이를 다음의 그림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7-2강 file no.15

7-2강 file no.15. [제임스-랑게] 정서이론과 [캐넌-바드] 정서이론의 비교 그림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3: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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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 번째 주제는 [기억]에 대한 이론인데, 기억에 대하여 제임스는 1차적 기억

(Primary Memory)과 2차적 기억(Secondary Memory)을 구분하였습니다. 1차적 기억은 

자극이 강해서 한동안 남아있는 기억을 (오늘날 용어로는 '단기기억‘입니다.), 2차적 기억은 

1차적 기억이 계속되면 2차적 기억으로 넘어가며,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경험이

나 지식을 지칭합니다. 오늘 날 ’장기기억‘의 개념입니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단기기억과 작

업기억의 개념은, 현대 인지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을 출발시키면서 윌리엄 제임스의 1차

적 기억과 2차적 기억의 개념에서 그의 기억이론의 개념을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한 것입니

다. 윌리엄 제임스는 또한 단순한 반복 학습이 아닌 조직화 노력이 기억을 결정한다든지, 

주의의 역할 등을 강조했는데, 이런 틀이 이후 1960년대부터 생긴 인지심리학에 영향을 주

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2강 file no.17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4: 습관(habits)]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습관]을 윌리엄 제임스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는 습관의 

덩어리이고, 적응 과정은 생물체에게 습관, 즉, 신경 생리적 과정을 형성시킨다고 보았으며 

다시 말하면 의식까지도 그 모든 것이 습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고, 적응 과정이 생물체에

게 습관을 형성시키고 그것을 생리적 과정으로 형성시킨다 라는 주장을 전개한 것입니다. 

습관의 기능적 가치 등을 언급했는데, 습관이 살아가는데 적응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까닭

은 습관이 결과 성취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주의 집중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가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5: 자아(Self)]

7-2강 file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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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제임스가 전개한 다섯 번째 심리학 주제는 자아(Self)에 대한 개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제시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단일적인 실체가 아니고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보았

습니다. 그에 의하면 자아는 신체적인 Self, 사회적인 Self, 심리적인 Self, 그 다음에 대상

으로서의 Self, 주체로써의 Self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Self라는 것을 하나의 

통일된 단일체로서 생각해오던 이전의 철학적, 심리학적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입니

다.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6: 종교적 체험]

  여섯 번째로 윌리엄 제임스가 이론적으로 거론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입니다. 사

이트 (http://etext.lib.virginia.edu/toc/modeng/public/JamVari.html)를 보시면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 이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책 내용의 영문이 그

대로 실려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 책에서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정서 체험의 여러 측면을 

논의하고, 신비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인간 적응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종교적 체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접근이면서도 체계적인, 전체 종교적인 경험 모두를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여러 측면을 연합 법칙에 의해서 설

명하려고 했습니다.

7-2강 file no.19

7-2강 file no.20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한국의 ‘한길사’에서 위의 책을 2000년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

성]이라는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제임스에 의하면 종교적이고 내적인 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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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갈등, 죄의식, 구원받았다는 확신, 소망, 기쁨, 감사, 겸손, 자비, 공감 등등의 감정과 

행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감정 행위의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는 분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슬라이드 22-26)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시간이 

날 때 다음의 책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책 소개

http://book.nate.com/detail.html?sbid=667898&mode=search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이론

-4. 종교적 경험의 목적

http://blog.naver.com/civil58/60165284601

역자 김재영 교수의 글

 - [종교경험의 다양성에 나타난]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이론

http://mybox.happycampus.com/kstudy/1262182

종교경험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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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londonhorace/9383825

----------------------------------------------------------------

7-2강 file no.27

5. 윌리엄 제임스: 종합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종합을 논하며 종합적으로 윌리엄 제임스가 무엇을 이루어 

냈는가를 살펴보면,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을 자연과학으로 설정했습니다. 철학의 한 분야

가 아니라 생물학의 한 분야로써 유럽의 합리론이나 분트의 전통을 따라서 의식을 심리학의 

중심주제로 설정하고 내성법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적 입장을 도

입해서 의식의 생리적 기초, 기능, 행동적 측면의 강조로서 분트나 티치너의 구성주의를 넘

어서서 즉, 철학적 심리주의를 넘어서서 기능주의, 행동주의, 생물 심리학적 바탕이 미국 심

리학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강 file no.28

그러면 무엇을 강조했느냐, 마음의 정적인 내용, 의식의 분석, 정적으로 고정돼있는 요소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으로써 활동으로써 계속되는 흐름으로써의 마음, 의식, 그러니까 마음, 

의식이라는 것을 과정, 흐름, 작용, 기능 이런 측면으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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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 즉 기능적 측면, 실용적 측면을 강조했고, 심리학의 응용분야로의 접근을 열어놓았

습니다. 실험적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다음에 심리학의 제반 현상에 대한 

기초 이론과 분석을 전개해서 이 후 미국의 심리학 연구자들이 연구해야할 주제, 기초 개

념, 이론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의 출발점을 열어주고 형태주의 

심리학의 입장도 미리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윌리엄 제임스의 얘기를 끝맺고 그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서 출발

한 [기능주의 심리학]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2강 file no.30

6. 기능주의 심리학

  기능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능주의 심리학은 진화론 입장의 점진적 확산

으로 진화론 입장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퍼지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미국에 팽배했던 실용

주의적 입장이 결합해서 이뤄낸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 티치너가 시작한 독일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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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조)주의 전통을 비판하고 미국식 심리학을 재구성 하는데서 형성된 심리학파입니다. 

기능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미국 심리학파라고 할 수 있겠고, 행동주의 심리

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잘 짜여진 그런 입장이라

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관점이었고, 기능주의는 중심 대표 인물이 없었습니다.

7-2강 file no.35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능주의 심리학의 여러 학자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첫 번

째는 기능주의 심리학자가 아니라 기능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준 Peirce 라는 철학자의 사

진이고, 그 다음은 시카고에서 기능주의 심리학의 틀을 갖춰서 발전시킨 Angel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철학자이고 교육학자이기도 했고 심리학 이론도 내놓았던 Dewey의 사진이

고 마지막 사진은 Angel의 제자로써 기능주의를 발전시켰던 Carr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영향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 철학자들은 철학이 기능주의 심

리학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였는데, C. S. Peirce라는 철학자가 Pragmatism, 즉 실용주의적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윌리엄 제임스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Peirce

의 기본 생각에 의하면 진리나 확실한 지식은 실용성에 의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

까 진리 또는 진실이 독립적으로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퍼스는 다윈과 자연선택 내용을 받아들였고, 사고의 기능이

란 행위 습관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것은 유럽에서 나온 생각이며, 앞에서 윌리엄 제임스에

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식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있

는 것이 아니라 Action의 규칙이고 Habit의, 습관의 규칙이다 라고 철학자 퍼스는 보았습니

다.  

7-2강 file no.31

7-2강 file 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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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습관이란 실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부연 

설명 되는데, 한 개념이란 그것을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표현 시킬 수 없다면 무의미한 것

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선언적 얘기이죠.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개념을 얘기하지 말자‘ 라는 것이고 이런 식의 주장은 심리학으로 넘어와서 심리학

에서 다루는 개념은 관찰 가능한 개념이어야 하고 조작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그런 개념이

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으로 변화돼서 [행동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은 ‘Science of mental function’, 즉 ‘심적 기능’의 과학이고 ‘심적 내용’

의 과학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분트-티치너로 이어지는 심리학은 다분히 심적 내용을 

밝히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unctional approach, 기능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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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존 듀이의 얘기가 나오는데, 존 듀이는 윌리엄 제임스, 분트

의 영향을 종합해서 심리학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존 듀이 - [(John Dewey, 1859-1952; http://en.wikipedia.org/wiki/John_Dewey

 (영문), http://ko.wikipedia.org/wiki/%EC%A1%B4_%EB%93%80%EC%9D%B4 (한글);

철학의 재구성을 읽고 : http://v.daum.net/link/22974049?CT=MY_SUB (한글)] - 는 철학

과 심리학과 윤리학을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시카고대 철학과 과장을 하면서 제자 J. R. Angel이 심리학과 과장이 되고 심리학과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Reflect Concept’, 즉 반사궁 또는 

반사호 라는 개념을 강조를 했는데, 사회적 행동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7-2강 file no.34

  생리학에서 벨 마젠디 같은 학자는 [물리적 자극이 주어지고 거기에 신체가 무엇을 연결 

해서 운동반응으로 나온다] 라는 [자극-중앙연결-운동반응] 식으로 생각을 제시했는데,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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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런 식의 개념은 전체를 인위적으로 쪼개놓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존 듀이의 반사

호 개념에서는 이 세 개가 분리된 개별 단위가 아니라 전체가 연결된 것이고 이 셋은 목걸

이의 구슬처럼 서로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의 분담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제시되고 행동이 나온다

고 해서 자극 따로, 중간에 중계하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요소주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상을 왜곡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개가 모인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듀이는 그의 반사호(반사궁) 개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7-2강 file no.35

 그 다음에 듀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감각과 의식 없이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학의 주제가 의식 경험의 분석이

라고 하면, 감각, 의식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심리학의 주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맥락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산보를 나간 사람은 나뭇가지 수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특별한 감각이나 정서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산보를 하겠지만, 나뭇

가지가 꺾어지는 소리가 나면, 산보 간 사람은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가겠지만, 적군과 대

치하고 있는 병사의 경우에는 나뭇가지가 꺾어지는 소리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고 그에 

대한 맥락적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극, 즉 나뭇가지가 꺾어지는 소리는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

석과 반응이 달라진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산보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병사의 경우

는 도주하거나 싸움하려고 하는 행동경향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듀이에 의하면 행동을 

요소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맥락을 고려한 통합된 전체단위로 보아야 된다는 

입장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7-2강 file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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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이의 이러한 ‘의식의 운동이론’, 즉 반사호 이론은 경험하는 사람의 자아와 자유의지라

는 개념을 배제한 이론입니다.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인 자아라는 것에 의해서 지각되고 결정

되는 것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 통합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동으로 설명

하는 것입니다. 듣고, 주의하고, 반응하는 행동의 연쇄로. 생존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진

행되는 행동의 흐름으로 이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듀이에 의하면 인간의 self란 자연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감각이란 (Hume처럼 self를 제거하고, 

Muensterberg처럼 의지를 제거한 바탕에서) 현재의 행동과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의미, 가

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7-2강 file no.37

  그 다음 Progressivism과 심리학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듀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듀이는 다윈의 입장을 연계해서 사회의 개혁, 효율성, 진보 그런 사조를 강조했습니다. 새로 

부각된 과학과 심리학 직업과 현대성을 연결을 해서 학교에 심리학이 들어가서 심리학의 학

문적 내용을 학교에서 구현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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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 발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심리학은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 구조에서 심리학이 적용되어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건강하

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 계획

에 의해서 사회, 개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 발전에, 교육에, 학교에, 심리학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심리학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실용적인 그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감각요소를 분석하는 내성법 식의(티치너식의) 그런 심리학만으로 안 되고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바꾸는 그런 실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듀이는 심리학으로 하여금 실용적 측면, 활동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 눈을 돌리게끔 해주었

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강 file no.39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와 심리학의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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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19세기 후반에 미국 사회에서는 진화론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

고 미국 심리학회가 1892년에 창설이 되고 세계 1차대전이 끝나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

민으로 세계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회 자체가 변화되고 변화되다 보니까 가장 

효율성 있는, 실용성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되는 사조가 형성됐죠. 그래서 구 심리학 대 

신 심리학의 대립이 생기면서 신 심리학이 세를 얻게 되는데 스코티쉬 학파 전통의 종교와 

철학이 가미된 연합주의적 심리학으로부터 실험주의적, 실험측정적 자연주의적 실험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심리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교육, 의료, 경

제 등에서 실용적 사조가 팽배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조에 맞춰서 심리학도 실험적이고 과학

적이고 생리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직업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심리학이 떠오르게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Pragmatism 철학, Peirce 라든지 윌리엄 제임스, 듀이 등의 실용주의 철학이 연결

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의미

에서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비교한다면, 분트의 입장은 의식의 내용 요소, 즉 ‘What’ 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서 기능주의는 의식의 작동 원인과 과정, 즉 ‘Why’ 와 ‘How’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주의 심리학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살펴

본다면,

7-2강 file no.41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뮨스터버그(H. Münsterberg) 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기능주의심리

학에서 행동주의심리학이 생기는 그 중간에서 행동이 강조되는 측면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뮨스터버그라는 사람은 산업 심리학 출발에 상당히 영향을 준 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 의지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은 모두 

행동하려는 우리의 자신의 경향성을 지각하는 것 뿐 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지, 

생각, 의식 이런 것을 거론하기보다 행동을 강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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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강 file no.42

  그에 의하면 의식의 내용이란 자극에 의해서, 외적 행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극과 그에 대

한 반응을 연결시키는 생리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근육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란 그 자체의 추상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행동, 그

리고 그 행동이라는 것이 신경 생리적인 과정, 근육과  생리적인 과정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의

식의 특성이 결정되며,.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란 환경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용적 심리학, 응용적 심리학이란 것은 티치너처럼 의식 분석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행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란 실상 하는 일이 없고 심리학적 믿음에 따라 의식

이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어서, 의식이란 심리학에서 irrelevant하다는, 관련이 없

는 것이다  라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분트와 티치너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7-2강 file no.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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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두걸(McDougall)이라는 사람이 목적 심리학이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의식이나 지식 

없이도 심리적 상태가 행동, 자극하는 목적, 목표를 지닌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행동이 강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7-2강 file no.44

  기능주의 심리학의 발현을 논하자면, 이상의 설명에서 기능주의 심리학이 배태되는 데에 

공헌한 이런 저런 사람들의 배경이 있었고 행동을 강조한다든지 의식을 끌어내린다든지 그

런 것이 있었는데, 기능주의 심리학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느냐 하면, 슬라이드

에서 보시면 기능 심리학이라는 것은 철학에서 생물학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 보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의식이 행동 산출에 인과적인 역할을 못한

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에 대해서 내성해봤자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이

미 지나간 것에 대한 내성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어나는 어떤 것 [what is 

to be]를 다루어야 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적응적 행동, 그 자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지

요. 그래서 [의식]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것이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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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만 관련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 기능주의 입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7-2강 file no.45

  기능주의 입장에 서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학자가 제임스 앤젤이라는 시카고대학의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듀이의 책에 자극을 받아서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제시를 했는

데, 이 사람은 기능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기능주의 심리학은 심적 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의식의 내용인 무엇보다는 왜, 어떻게를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 마음과 의식은 환경과 이에 

대한 반응 사이에 중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음과 신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라고 보았

습니다.

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가 1906년에 미국 심리학회의 회장이 되서 강연을 하면

서,   기능주의 심리학의 영역에 (‘The province of functional psychology’) 대해서 강연

을 했는데, [생물학에서는 생물적인 구조가 생물적인 생리적인 기능을 산출하는데 심리학에

서도 기능이 구조를 산출한다. 실제로 구조주의 에서는 의식이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

다.] -  그러니까 구조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 구성(구조)주의 심리학은 철학적 심리학에서 

생물적 심리학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간의 일시적인 역사적 잘못이었고, 그러니까 철학적 심

리학에서 생물적 심리학으로 옮겨가려면  철학적 심리학에서 그다음에 기능적 심리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구성(구조)주의 심리학이 꼈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서 낀 것

이 아니라 역사적, 일시적인 잘못이었다는 거죠. 이제 기능을 강조하고 작용을 강조하고 과

정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심리학은 역사적으로 봐서 아리스토텔레스, 스펜서, 다윈, 실용주의 

심리학의 참 상속자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엔젤의 제자 중 한사람이었던 왓슨이 나중에 행동

주의 심리학을 시작 합니다.

7-2강 file no.46

7-2강 file no.47

  한편 컬럼비아 대학의 Harvey Carr라는 학자는 심리학은 심적 내용, 의식 내용이 아닌 



이정모-심리학사 강의-(07-2)-[윌리엄제임스와 기능주의]-24

심적 과정에 대한 과학이고, 적응 활동이라든지 운동 반응 동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객관

적 측정을 강조했습니다. 의식의 요소는 객관적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관적 

내성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행동주의를 강조한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Carr는 심적 과정은 적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 심적 활동은 환경자극에 의해 일어나고 동기의 

중요성, 행동 반응 등 과거와 현재 조건들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기계론적으로 가는 것

이지요. 마음의 내용인 의식의 요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요소들이 기계론적으로 연합되

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나오는 조건들의 기계적 관계들, 그런 것을 얘기하

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 행위인 동기가 있고, 동기화 자극이 있고 감각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거기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 인센티브와 자극과 연합이 되는, 그러니

까 자극-반응-강화 거기에 동기가 따르는 그러한 개념을 Carr가 제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쏜다이크(Thorndike), 우드워스(Woodworth) 등을 통해서 행동주의심리학에 구체적으로 나

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2강 file no.48



이정모-심리학사 강의-(07-2)-[윌리엄제임스와 기능주의]-25

  후에 행동주의 심리학 설명할 때 중요한 수정 개념으로 제시되는 것이 [자극-유기체 반

응]입니다. 우드워스는 [자극-반응]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유기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

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유기체의 동기화, 목적, 추동 이런 것을 역동적 심리학이라는 내

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우드워스는 실험심리학사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Mary Calkins라는 여성심리학자는 자아심리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구성(구조)주의와 기

능주의의 중간 개념으로 타협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7-2강 file no.49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 심리학이 드디어 [의식] 개념을 버리는 움직임이 시작

됩니다. 1904년 제임스는 ‘의식이 존재하는가?’ 라는 논문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 분트가 

실험 과학으로써 심리학을 출발시키기 이전에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이나 연합주의자들, 유럽

의 특히 독일의 관념론자들은 Idea 들의, 관념의 연합을 강조하고 마음의 요소를 분석해내

고 그것을 다시 결합하고 분석하는 요소분석, 내용분석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식의 

내용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드디어 미국 심리학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의식이라는 개념

의 존재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전개하고 의식 개념을 심리학에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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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에 의하면, 의식이란 데카르트 개념의 잔재이고  심리학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으

며, ‘의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자

리를 잡게 되는데, 의식 개념에 매달리는 사람은 점차 사라져가는 개념인 영혼이, 철학이라

는 분위기에 남긴 희미한 헛소문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에코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

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의식이라는 개념을 버릴 때가 된 것이라는 입장입니

다. 

  그는 의식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바는 기능이고 그 기능은 앎의 과정이며, 의식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강하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과학으로

써 독립하면서 심리학에서 버린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플라톤 이래 옛날에, 그리고 그 다음

에 기독교에서 강조되었던 개념인, 영혼(Soul)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Mind’라는 개념만 가

지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남아있었던 개념이 의식이라는 개념

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은 별개 아니다. 의식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

식은 단지 과정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그걸 요소로 분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의식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2강 file no.50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신실재론 철학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여유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도록 하고 짤막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서 보는 것처럼 의식은 따로 존재하는 내적세계가 아니며, 자아와 세상과의 상호작용 관계

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전개됩니다.

7-2강 file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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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철학자 Perry가 의식은 [내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이며 같은 것이다(‘Mind and Behavior are 

Functional the same’).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 의식의 요소를 분석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능을 분석하고 행동을 분석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철학자 Holt에 의하면 [의식이 아니라 행동을 관찰해야한다. 내성이 

아니라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상황조건을 관찰해야하고 의식의 연구라고 쭉 연구해

왔던 것은 행동의 연구이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7-2강 file no.52

  철학자 Singer는 마음이란 추상화의 오류이며 의식이랑 행동에서 추론된 것이 아니라 행

동 그 자체이다. 마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맨 

밑줄 영문으로 적혀진 것을 보면 ‘Psychology should abandon mind,’ 심리학은 마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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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버리고 ‘and study what is real’, 실제로 존재하는 행동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2강 file no.53

   그 다음 듀이의 도구주의에서도 [마음은 세상에 대한 표상인데, 유기체로 하여금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인도하는 도구적 기능이고 심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 줄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외부 대상과 행동이 연결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

니다.

7-2강 file no.55

  다음에 [의식을 버리기 1910-1912년]에서 보면 데카르트 전통의 합리론, 관념론이 물러

나고 실험주의 철학이 미국에서 대두되면서 의식 개념이 점차, 운동반응의 개념, 관계의 개

념, 기능의 개념, 행동의 개념으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심리학의 중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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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었던 동물심리학자들은 ‘마음’ 개념이 골칫덩이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

시 심리학이 철학에서 떨어져 나와서 심리학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자존감이 하락되어 있었

는데 (심리학 자체로 통일된 원리도 없고 마음-의식 개념도 비판을 받아서 버려지고, 물리

학처럼 과학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과학적 훈련도 안 이루어지고 과학적, 실험적 연구도 진

행되지 않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자존감이 하락됐는데), 그래서 철학의 한 분파로써 철학

의 후예로써 내성 중심의(티치너의 심리학) 심리학을 해오던 전통에서부터 자연과학적인, 

생물학에 바탕 한 객관적 관찰 실험 중심으로 변화 요청되는 그런 시대사조가 형성된 것이

었습니다. 

  심리학이 과학으로 독립하면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버렸지만, 이제는 과학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마음이라는 개념을 버려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대안의 하나는 마음 개념을 생리적 조

건 반사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유명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적 접근, 조건 반

응입니다. 

  다른 대안은 심리적 개념을 행동 개념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이 20세기 초에 

(J. B. Watson)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10년대에서 미국은 내성법 적용과 의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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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행동 연구가 팽배해져서 자극 반응에 관계성에서의 행동 연구가 심리학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음 주에 얘기

가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내용으로써의 의식의 내용, 의식의 요소 이런 것들을 내성적으로 

연구하는 접근을 버리고 마음이라는 개념을 행동으로 바꾸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확실한 과학으로 세우자는 것이 다음 주에 설명할 행동주의 심리학의 내용입니

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기능주의의 특성의 대표적인 내용을 표에 요약해놓았는데, 이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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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7-2강 file no.58

 기능주의의 3요소는  (1). 심리학은 심적 요소나 의식의 내용, 즉 ‘What’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작용(의식의 Why, How), 과정,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2). 

마음은 환경과 유기체의 요구를 매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며, (3). 물리적 심리학은 심적 

현상을 마음, 신체, 관계성으로 항상 이해해야 하는데, 마음과 신체가 별개가 아니고 신체를 

지닌 동물과 인간과의 연속성이 다시 한 번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능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심적 활동의 목적은 - 다윈의 영향을 받아서 - [마음은 활동

하는 것이며 심적 활동의 목적은 환경에 더 좋은 적응을 달성하기 위해서(Adaptable) 이루

어지는, 적응의 문제이고 다윈의 문제이며 실용주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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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동기와 자극이 있어서 감각 상태가 있고 반응이 나오면 상황 

변경이 나오고 동기가 자극을 대체하고 회피하게 하고 이것은 각각 별개의 단위가 아니라 

잘 연결된 행동들의 연결 고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의 고리를 연결해야하는데, 이건 내성과 객관적 

관찰 같이 실험법을 같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험법 중심으로 하고, 객관적 관찰 실험법에

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어린이, 비정상자, 원시인 등을 다 연구하고 주관적 내성법은 고도로 

훈련된 능력 있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 

 

 기능주의는 미국의 실용주의와 연결되서 응용심리를 발전시켜서, 교육심리, 산업심리, 임상

심리, 정신건강심리가 일어나게 되고, 행동주의, 구조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식 이론적 체계

화(분트-티치너의 심리학 체계)에 반발해서 기능주의가 점차 탈학파적, 무색화 되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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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강 file no.61

  기능주의는 하나의 독립된 통일적인 심리학 이론체계라기 보다는 심리학과 철학, 동물학

이 연결된 철학적 과정, 심리학적 연구전략, 목표 등에 대한 관점, 태도라고 할 수 있겠고, 

심리학이 행동 연구 과학이 되었고 철학보다는 생물학과 밀접히 연결되고 내성법은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의식에 대한 관점은 행동에 대한 관찰, 기술, 설명, 예언, 통

제의 개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식의 분석, 요소의 분석, 내용의 분

석, 그런데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기능, 행동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면서 객관적 실험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변화해가는 흐름을 종합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선언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J. B. Watson이었고, 왓슨에 의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7-2강 file no.60

기능주의는 미국의 실용주의와 연결되어서 응용심리를 발전시켜서, 교육심리, 산업심리, 임

상심리, 정신건강심리가 일어나게 되고, 행동주의, 구조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식 이론적 체

계화에 반발해서 기능주의가 점차 탈 학파적, 무색화 되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 행동

주의 구조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식은 행동주의가 아니라 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적으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7-2강 file no.61

기능주의는 하나의 독립된 통일적인 심리학 이론체계라기 보다는 심리학과 철학, 동물학이 

연결된 철학적 과정, 심리학적 연구전략, 목표 등에 대한 관점, 태도라고 할 수 있겠고, 심

리학이 행동 연구 과학이 되었고 철학보다는 생물학과 밀접히 연결되고 내성법은 필요한 경

우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의식에 대한 관점은 행동에 대한 관찰, 기술, 설명, 예언, 통제

의 개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식의 분석, 요소의 분석, 내용의 분

석, 그런데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기능, 행동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면서 객관적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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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변화해가는 흐름을 종합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선언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J. B. Watson이었고, 왓슨에 의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를 끝내게 되었는데, 이번 주 강의에서 앞서 이야기한 [구성주의]

는 기능주의나 행동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좋지 않은 반발해야 될 틀을 제시해서, 거기에 반

발해서 기능주의 심리학이 나오게 되었고, [기능주의 심리학]은 조금 산만하게, 철학들과 

연결된 그런 관점이었고, 행동과 기능을 강조한 것인데, 그것이 잘 조직화되어서 뚜렷한 심

리학 체계로 잡힌 것이 그 다음에 얘기할 [행동주의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성을 왓슨의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7주 2회 

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